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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2 0 1 0년 경인庚寅 음
력 1 0월 5일 정일定日, 양력은
1 1월 1 0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
金溝面 청운리靑雲里 역양동�
陽洞에 계시는 불초잔손不肖孱
孫의 2 0대조 고려 삼중대광三
重大匡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
화원군花原君(충헌공忠憲公권
중달權仲達) 현조의 묘소에서
받드는 세사歲事에 참예參預하
였다. 전국에서 7 0여 명 종현
宗賢이 모였다. 이곳의 교통편
이 그리 좋지 않아 원근의 각
문중에서 승용차 편으로 신새
벽에 출발하여 행례 시각 1 0시
3 0분에 맞춰 도착하고자 상당
히 무리들을 하는 모습에 새로
이 종중 일을 보게 된 유사의
한 사람으로서 미안스러우면서
도 고맙고 흐뭇하였다. 멀리
서울을 비롯하여 충북의 음성
과 진천 문중, 경북의 경산 문
중과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후
손, 전북의 고창과 정읍, 경남
의 밀양과 창원·합천·함양·
산청 문중에서 유사 후손이 내
도하고, 특히 부산종친회에서
는 전현 종친회장이 매년 행사
에 빠지지 않고 있었다. 그런
데 아직도 경기의 양평이나 전
남의 고흥 문중 등에서 참사參

祀를 궐하고 있는 데 대해 여
러 유사가 아쉬움을 표하면서
형편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매
년 문중의 대표 한 사람씩이라
도 참석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
람들을 말했다. 필요하다면 수
시로 전화를 통해 행례 시각을
참제 후손의 도착에 맞춰 조정
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
다. 그리고 하루 전에 올 수
있는 참제원은 묘하의 재사에
전석前夕에 입재入齋하여 선대
에서 하였던 것과 같은 재숙齋
宿의 체험도 겸하여 일박할 수
있도록 종중이 배려하고 있다
는 점도 공지되었다.
이날의 향사는 화원군의 2 1

대손으로서 민주정의당 대표를
지낸 권익현權翊鉉 전국회의원
이 초헌관이 되어 작헌하고 불
초가 대축大祝으로서 축문을
봉독하여 받들었다. 한 집안의
친당親黨과 척당戚黨 간에서
나온 정승 9인을 포함해 2 0수
인 공경대부公卿大夫의중심이
되시어 안사공신安社功臣에봉
군封君과 시호諡號를 받은 화
원군 현조의 높은 덕망과 행적
을 추모하며 한편으로 고려말
역성혁명易姓革命의 혼란기에
어려운 만년을 맞아 어떤 연고

로 당시의 공에게 객지라 할
이곳에 교거僑居하신 끝에 유
택幽宅 또한 이곳으로 복정卜
定하는 바 되었는지를 추념하
면서 뜨거운 감회를 느꼈다.
동시에 다시한번 자신의 사소
하고 용렬한 삶을 되돌아보는
계기도 되어 뉘우치는 바가 또
한 컸다. 
화원군 충헌공의 후손은 현

재 남한의 전국에 지파문중으
로 산거하되 제주를 제외하고
는 흩어져 있지 않음이 없는데
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후손이
집중되어 세거하는 것이 서부
경남의 합천과 산청 일대이다.
그러나 이 묘역을 수호하고 제
향을 받드는 일은 지근地近한
정읍의 이평梨坪 문중과 서부
경남의 감정공監正公(공의 손
자 1 6세世 군기감정軍器監正
집덕執德) 문중에서 주관하였
다. 이 묘소를 4백여년 실전했
다가 정조조正祖朝 1 7 8 1년에
심득한 이래 2백여년, 우리 선
대에서 교통이 불편하기 그지
없던 지난날에 도보로 준령과
심곡을 발섭跋涉 왕래하면서
퇴락한 분묘를 봉축封築하고
위토를 마련하며 재사를 건립
해 세사를 받드는 종사를 해온
것을 생각하면 숙연한 감회를
금할 수 없다. 첨족�族은 사
실 어릴 때부터 선고先考께서
때가 되면 며칠이 걸리는지 모
를 원행을 떠나 경기의 양평이
나 전북의 고창 등지를 섭렵하
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다. 어
린 마음에 당시는 무슨 일로
그리 출행을 하시는지 몰랐지
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비선고
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장門丈
이 갖은 노고를 마다 않고 이
처럼 헌로獻勞를 해온 덕에 오
늘날 이 정도의 규모로나마 수
호와 봉사奉祀가 유지되고 있
음을 알게 된다. 이를 우리 십
만 후손은 잊지 않아야 할 것
이다. 

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세태
를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
하려고 해도 걱정스럽기만 하
다. 물질문명이 서구화되더니
어떤 분야에서는 저쪽을 앞지
르기까지 하면서 일상생활은
말할 수 없이 편리해졌다. 아
마 우리 나이 된 사람으로서
청소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 과
연 자신이 생세에 있는 것인
가, 아니면 몽환중에 있는 것
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들 것
이다. 그러나 곰곰 생각을 다
시 해 보면 이만저만 혼돈스
러운 게 아니다. 우선 세계의
통계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
을 보면 우리 한국의 출산률
저하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이
혼률이 나날이 다르게 높아진
다 하더니 핵가족화에 이어 이
제는 사회적 빈부의 양극화가
심해진 여파 등으로 이유없는
자살률이 또한 세계 1위가 되
었다는 것이다. 사정이 이런데
도 나라의 정치와 교육은 무한
의 경쟁주의로만 질주하기를
추구하며 잠시도 멈출 여가가
없다. 그러면서 우리네 전통
윤리의 근본인 문중의 문화교
육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기
는커녕 기피와 외면의 대상으
로 백안시하거나 심지어는 시
대감각에 맞지 않는 인습因習
으로서 타파와 청산의 대상으
로까지 치부하고 있다. 
이런 우리의 오늘날 사회가

과연 실물경제의 눈부신 성장
만으로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
루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
을지, 이른바 삶의 질이 함께
성장하는 밝은 미래가 보장될
것인지 의심스럽다. 이런 시대
에 우리 같이 유건儒巾에 도포
道袍를 차려 입고 아득히 먼
선대 조상을 찾아다니며 제사
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의 우리
사회 지도층은 어떤 생각으로
보는 것일까. 이를 남이야 어
떻게 쳐다보든, 무슨 이념과
신앙을 가지고 흘겨보든 개의
치 말고 이것이 우리네 백행의
근원인 효와 예를 지키는 본령
이자 표상이면서, 오늘의 우리
자신과 내일의 우리 자손만이
라도 혼돈에 휘말리지 않고 선
대의 유지를 받들어 집안에서
효도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로
이어져 기여하는 바 되는 떳떳
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
각이다. 이것이 곧 이 시대의
혼란에 맞서 그 탁류의 지주砥
柱가 되고, 우리의 불변 가치
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
길이 아니겠는가.
세태가 혼란스럽고 실생활이

어려울수록 우리는 심기일전하
여 보본감은報本感恩의정신으
로 선조 봉사奉祀를 통해 그

유지를 받들고 후대를 교육하
여 이 세상을 밝고 맑게 하는
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
되새기면서, 화원군 현조의 묘
역 수호와 봉사에 대한 어리석
은 식견이나마 전국각처의 후
손 제현께 지면을 통해 사정
말씀을 드리고 호소해 보고자
한다.

화원군花原君의 가계家系와
행적行蹟
화원군은 휘가 중달仲達이고

호가 유암柳菴이며 화원군은
그 봉호封號요 시호諡號는 충
헌忠憲이다. 안동권씨 시조후
1 0세 복야공僕射公 휘 수홍守
洪의 종현손宗玄孫으로 고려
충렬왕·충선왕·충숙왕조인
1 3 0 0년에서 1 3 2 0년 사이에 출
생한 것으로 추정된다. 선고
일재一齋 문탄공文坦公 휘 한
공漢功과 삼한국대부인三韓國
大夫人 평강채씨平康蔡氏 사이
5남7녀의 장남이다. 그 둘째
아우 중화仲和는 영의정 문절
공文節公 호 동고東皐이고 다
음은 중염仲炎·중산仲山·가
봉可封이고, 일곱 매서妹壻는
월성인月城人 시중侍中 이수득
李壽得, 함양인咸陽人 판서 박
경朴瓊, 문화인文化人 대언代
言 유총柳總, 지주사知州事 송
영무宋英武, 판사判事 한계충
韓繼忠, 재령백載寧伯 강순룡
康舜龍, 파주인坡州人 곡성부
원군曲城府院君 염제신廉悌臣
이다. 그 증조부 휘 자여子輿
는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이고,
조부 휘 책�은 금자광록대부
金紫光祿大夫 첨의평리僉議評
理이다. 선고 문탄공은 일세의
석로碩老로서 고려 충렬왕 때
문과를 하여 요직에 매여 외직
外職에 나가보지 못하고 평생
을 원나라에 왕래하기에 여가
가 없었으며, 충선왕조에 도첨
의정승都僉議政丞에 이르렀다.
원나라에서 충선왕을 보좌해
만권당萬卷堂에서 함께 독서하
고 충선왕이 토번吐藩으로 유
배되었을 때 그 구명에 힘쓰며
도중까지 마중을 오가기도 하
였다. 추성동덕협찬공신推誠同
德協贊功臣 삼한벽상삼중대광
三韓壁上三重大匡 도첨의우정
승都僉議右政丞으로 예천부원
군醴泉府院君에봉해졌으며 사
후에 문탄文坦의 시호를 받았
다.
이러한 문탄공의 장자로 태

어난 화원군은 일찍 부친을 배
행하여 약관弱冠의 1 5 , 6세에
원나라에 들어가 황궁皇宮의
숙위사宿衛士가 되었다. 숙위
사는 황궁을 숙직하며 수비하
는 금군禁軍 등을 관할하는 공
훈벌 자제의 요직이고 이곳을
거쳐 현관顯官에 보임되었다.
그리하여 뒤에 원제元帝의 선
수宣授를 받아 원나라의 명위
장군明威將軍에 제군만호부諸
軍萬戶府의 만호萬戶가 되었
다. 만호가 그리 높은 것이라
할 수는 없었으나 당시 원의
황제가 그 제후국인 고려의 외
신外臣에게 주는 작위로서는

▲ 화원군 묘소의 전망. 멀리금구평야 건너 전주의 명산 모악이 보인다

▲ 화원군 묘소의 갈명

전북 김제의 화원군 향사와 실기 소고 [ 1 ]

전국의 1 0만 화원군 충헌공 후손께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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